
Ⅰ. 서론

급속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고등교육은 지속적으로 팽창

해왔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장으로 인해 고학력화 및 대학서

열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1]. 출산율의 저하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만들고 대학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의 선호현상

을 야기하고 있고, 낮은 취업률로 인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이동과 이탈 현상을 겪고 있다[2]. 중도탈락은 대학재정 및 대학

교육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의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학 교육

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높은 이유는 학교 부적응, 부모의 관여로 

현재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요구, 학업 태만 등의 

요인[4], 성취동기, 학교 몰입, 학교 참여 등과 경제⋅사회적 

상황, 지리적 접근성 등이 제시된 바 있고[5], 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가 학업 중단 의도를 결정한다[6]. 박과 김[2]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은 전공의 취업 전망도, 대학 만족도, 대인

관계가 낮을수록 편입과 휴학 및 자퇴의 가능성이 높다. 중도 

탈락은 대학 재학 중의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이 특정 기간에 수학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

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업 지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중도 탈락을 해결하는 것은 현시대의 

대학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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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 전공의 중도 탈락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치과위생

사 면허자 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ASE Model)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

로 행위수행 의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모형이며[8],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분위기, 압력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영향개

념을 추가하여 건강 행위 의도를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

는 것이다[9]. ASE Model은 행위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특정 

행동과 사회적인 영향 및 자기효능이며 사람들이 마주치는 사회

적 영향과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10]. 

교육 관련 행위에 ASE Model을 적용하는 경우의 태도는 학습에 

관한 긍정이나 부정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SE Model

을 적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흡연 중학생의 금연 의도의 

영향[9], 학업스트레스와 ASE Model이 학업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8]이 있다. 

학업지속의향(Learning Persistence)은 학습자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대학 운영의 관점에

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학업지속

의향은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고, 부정적 정서 중 분노는 직접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11]. 치위생학 전공 학생의 학업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관련 특성과 ASE 

Model을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도 탈락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학업 지속, 학업 복귀, 학업 유지에 관련된 

연구는 드문 편이며, 치위생학 전공 역시 최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입학과 동시에 어려운 전공 교과 내용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국가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치위생

학 전공 학생들의 학업 장애요인을 낮추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치위생

학 전공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수자

의 지도와 상담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독립변수를 22개로 계산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는 23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79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229명을 조사하였다. 연

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

자인 대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뒤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연구 방법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성별, 학제 및 학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과 스터디그룹 참여 

유무,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유무, 학과 전공동아리 활동 

유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총 7문항이다.

2) 학업관련 특성

학업관련 특성은 친구들과의 관계 정도, 학업에 대한 어려움, 

학과적성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총 8문항

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문항 3문항은 역 코딩

하여 분석하였고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력[12]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학업관련 특성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관련 특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3)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 

Self Efficacy:ASE Model)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SE Model)은 이 등[8]의 연구

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ASE Model은 건강 행위 의도를 파악하

기 위해 계획된 행위, 사회인지, 변화단계의 이론을 기초로 개발

되었고,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다[9]. 교육 관련 행위에 

ASE Model을 적용하였고, 태도는 학습에 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며, 학습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경향성으로 학습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태도 9문항, 사회적영향(사회적 규범

과 사회적 지지)은 6문항, 자기효능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10 No. 3 September 2022

106

4) 학업지속의향

학업지속의향은 김효정 외[11]가 사용한 연구도구 중 학업지

속의향 부분을 참고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이다. 5점 리커

트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 문항은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ver. 27.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학업

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t-test or 

ANOVA 분석을 하였고, 측정 변수들의 학업지속의향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도구의 신뢰도분석

연구대상자의 연구도구의 평균과 신뢰도 계수는 <Table 1>과 

같다. 학업관련 특성은 40점 만점에 26.79점이었고 Cronbach’s 

α는 0.635였다. 태도-사회적영향-자기효능감(Attitude-Social 

Influence-Self Efficacy:ASE Model)에서 학습태도는 45점 만점

에 30.71점이었고 Cronbach’s α는 0.867이었다. 사회적 영향은 

30점 만점에 23.82점이었고 Cronbach’s α는 0.948이었다. 세부

항목으로 사회적 규범은 11.87점, 사회적지지는 11.95점 이었으

며 각 Cronbach’s α는 0.868과 0.917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35점 만점에 22.18점 이었으며 Cronbach’s α는 0.788이었고, 

학업지속의향은 50점 만점에 37.52점이었으며 Cronbach’s α는 

0.685로 나타났다. 연구도구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

었다<Table 1>.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학교 

유형에서는 4년제 재학 학생들(M=38.28)이 3년제 재학 학생들

(M=36.82)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304, 

p<0.05). 학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경우(M=39.09)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M=37.23)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t=-2.918, p<0.05).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9.74)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M=37.31)에 비해 학업지

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711, p<0.05). 학과 전공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8.76)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M=37.13)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244, 

p<0.05).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M=39.16)

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M=36.97)에 비해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t=-2.996, p<0.05)<Table 2>.

3. 측정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학생들의 학업지속의향과 학업관련 특성(r=0.386, 

p<0.001), 학업태도(r=0.668, p<0.001), 사회적규범(r=0.497, 

p<0.001), 사회적지지(r=0.525, p<0.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대학교 유형(r=0.151, p<0.05), 학과스터디 그룹(r=0.138, 

p<0.05), 멘토링 프로그램(r=0.138, p<0.05), 학과 전공동아리

(r=0.143, p<0.05), 비교과 프로그램(r=0.195, p<0.001)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측정변수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측정 변수들의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51으로 나타나 51%

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7.10, p<0.001).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

　 Mean±SD Cronbach’s α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26.79±3.11 0.635

A Attitude 30.71±5.55 0.867

S

Social Influence 23.82±4.58 0.948

 - Social Norm 11.87±2.30 0.868

 - Social Support 11.95±2.37 0.917

E Self Efficacy 22.18±4.98 0.788

Learning Persistence 37.52±4.86 0.685

<Table 1> Reliability survey (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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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태도(β=0.519), 사회적지지(β=0.211), 

학업관련 특성(β=0.140)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태도가 좋을

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 or F p*

Sex Men  13(  5.7) 35.85±6.09 -1.277 0.203

Women 216( 94.3) 37.62±4.77 　 　

School system 4 year 109( 47.6) 38.28±4.60 2.304 0.022*

3 year 120( 52.4) 36.82±5.00 　 　

Grade Senior  33( 14.4) 39.15±3.83 2.114 0.099

Junior  60( 26.2) 36.98±3.99 

Sophomore  81( 35.4) 36.91±5.40

Freshman  55( 24.0) 38.00±5.26 　 　

Study group No 194( 84.7) 37.23±5.07 -2.918 0.005*

Yes  35( 15.3) 39.09±3.08 　 　

Mentoring program No 210( 91.7) 37.31±4.91 -2.711 0.012*

Yes  19(  8.3) 39.74±3.60 　 　

Major Subjects No 175( 76.4) 37.13±4.89 -2.244 0.027*

Yes  54( 23.6) 38.76±4.59 　 　

Extracurricular Program　 No 172( 75.1) 36.97±4.80 -2.996 0.003*

Yes  57( 24.9) 39.16±4.69 　 　

Total 229(100.0) 　 　 　

Dependent variable: Learning persistence, *
p<0.05 

<Table 2> Learning persistence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386** 1 　 　 　 　 　 　 　 　 　

3 0.668** 0.347** 1 　 　 　 　 　 　 　 　

4 0.091 0.096 0.202** 1 　 　 　 　 　 　 　

5 0.497** 0.298** 0.486** 0.162* 1 　 　 　 　 　 　

6 0.525** 0.311** 0.522** 0.170* 0.930** 1 　 　 　 　 　

7 0.151* 0.088 0.252** 0.087 0.182** 0.197** 1 　 　 　 　

8 0.138* -0.010 0.099 0.102 0.071 0.080 -0.130* 1 　 　 　

9 0.138* 0.072 0.039 0.008 0.134* 0.107 0.096 0.180** 1 　 　

10 0.143* 0.005 0.194** 0.166* 0.116 0.177** -0.274** 0.164* 0.206** 1 　

11 0.195** 0.105 0.130* 0.205** 0.212** 0.165* -0.098 0.205** 0.339** 0.323** 1

1;Learning Persistence, 2;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3;Attitude, 4;Self Efficacy, 5;Social Norm, 6;Social Support, 7;School system, 8;Study group, 

9;Mentoring program, 10;Major Subjects, 11;Extracurricular Program
*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with learning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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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학업관련 특성과 ASE Model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치위생학 전공 

학과 교수들의 학생 지도 방향과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중도탈락과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업 지속과

는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의 

중도 탈락 문제는 대학운영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

고 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전공은 향후 면허

자 수의 감소로 이어져 보건의료인의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사유별 중도 탈락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과 제적, 수업연한 초과,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알리미 내 학과 중 4년제 치위생관리

학과, 계약학과, 3년제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를 제외한 치위생

학과와 치위생과의 자료에서 2019년도 치위생학 전공 3, 4년제 

재적학생은 17,977명이고 중도 탈락 학생은 736명으로 약 4.1%

였고, 2020년도 치위생학 전공 3, 4년제 재적학생은 17,916명이

고 중도 탈락 학생은 726명으로 약 4.0%였으며, 2021년도 치위

생학 전공 3,4년제 재적학생은 17,818명이고 중도 탈락 학생은 

780명으로 약 4.4%로 나타났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도 중도 

탈락이 조금씩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대학과 학과의 어려움으로 

봉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신입생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입생을 확보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의 내용 중 대학교 유형에

서는 4년제 재학 학생들이 3년제 재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지속의

향이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김성식[13]의 연구와 김창희 

등[14]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3년제 학생은 4년제 학생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전공수업을 이수하는 경우[15]가 

많고 이로 인해 치위생학 교과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업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학업지속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학의 학습 환경은 고등학교와 달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 컨설팅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업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학과 

스터디그룹,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전공동아리 

활동이 있을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지속

의향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과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지도나 행정서비스 방안 등도 개선

하여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측정 변수들과 학업지속의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학업 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습 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 

영향(사회적 규범과 지지)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과 정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는 주변 사람

들에 의한 지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ASE 모델 중 온라인 

학습 태도와 사회적 영향 중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

B S.E β t p*

Constant 13.439 2.477 　 5.426 0.000**

Academic-Related Characteristics  0.218 0.079 0.140 2.758 0.006*

Attitude  0.454 0.050 0.519 9.021 0.000**

Social Support  0.432 0.115 0.211 3.765 0.000**

Self Efficacy -0.077 0.048 -0.079 -1.628 0.105

School system  0.307 0.491 0.032 0.625 0.533

Study group  0.833 0.654 0.062 1.273 0.204

Mentoring program  0.892 0.902 0.051 0.989 0.324

Major Subjects -0.213 0.597 -0.019 -0.357 0.721

Extracurricular Program  0.824 0.592 0.073 1.390 0.166

F(p)=27.10(0.000), R2=0.53, Adjusted R2=0.51, Durbin-Watson=1.950, Dependent variable: Learning Persistence *p<0.05,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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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8]과 학업지속 영향요인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지지가 학업지속 의도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도 동일하였다[16].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인 믿음을 나타내며[8][1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8].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수자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과에 상당수 재학하고 있으면 

좋은 학업 분위기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시너지를 얻게 

되어 상당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자기효능과 학업지속의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하다[8]. 최근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치위생학

을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추가로 학업중단 요인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편입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2].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태도(β= 

0.519),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β=0.211), 학업 관련 

특성(β=0.140) 순이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 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관련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 태도는 학업지

속의향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

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신념 

및 동기를 포함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19]. 간호대 학생을 

조사한 연구[19]에서는 학습 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학습 태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태도가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좋은 

학습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아지므로, 학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 태도를 개선하

거나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용에서 

이의 연구[20]에 따르면 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학업 지속 안정성

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는 대학 

만족도를 높이는데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교수와 학생과

의 상호작용이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1],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성과 애정이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것[22]과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정서적 지지는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

로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

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 관련 특성은 주로 교우관계, 전공 공부에 대한 부분, 

적성 및 흥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학과 및 전공 

만족도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학과 

및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향상되고 졸업 후 진로와 

취업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23]도 있으므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공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학과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치위생학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므로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고취시키고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미래를 알려준다면 학생들의 학업지속의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도 탈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신입생 시기[2]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 학생들과의 유대

감을 잘 맺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학업지속의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기

적으로 학기 초에 조사하였다면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의 조사 시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예방적 관점에서라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도 탈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도가 있는 학생들을 학기 초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 전공 학생의 학업관련 특성과 ASE 모델 

요인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논문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과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지도방향에 대한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에서 3년제에 비해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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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2. 학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수록,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전공동아리 활동이 있을수록, 비교과 프로그

램의 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업지속의향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업지속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태도(β

=0.519), 가족들과 지인들의 사회적지지(β=0.211), 학업

관련 특성(β=0.140)의 순이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

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지속의향은 전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터디와 멘토링 프로그램 혹은 전공동아리를 활용하거나 학과

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과에 더욱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좋은 학습태도와 가족과 교수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관련 특성이 긍정적

일수록 학업지속의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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